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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인터랙티브 아트에 관한 사회미학적 의미

The Meaning of Social-Aesthetics on scientific Technology and 

Interactive Art

신혜경1

Hye-Kyung Shin1

요 약

이 논문은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에 의한 인터랙티브 아트를 고찰한다. 즉, 예술에 대한 과학 기술

의 응용이 어떻게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그것이 어떻게 사회문

화적 실천과 인간 감각-경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것은 과학적 기술에 의한 예

술 창조를 새롭게 규정하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생각이나 존재론적인 의미까지도 

새롭게 재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오늘날 예술은 예술 그 자체의 내적인 논리의 영역 내

에서만 더 이상 설명되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에 의한 예술은 예술과 사회, 

예술가와 과학자 그리고 예술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형태를 만들

어줌으로써 새로운 감수성을 야기한다. 올라퍼 엘리아손의 작품들은 과학 기술적인 발명과 인터렉티

브 아트에 의한 비물질성과 재맥락화를 통하여 새로운 감수성과 새로운 의미의 출현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과학적인 것과 연결된 방식 내에서 관찰자의 관점 이동과 응시 그리고 신체의 행위에 의존해

서 경험의 형태를 드로잉한다.

핵심어 : 과학기술, 인터랙티브 아트, 엘리아손, 커뮤니케이션, 사회미학, 새로운 감수성

Abstract

This paper was intended to investigate into the interactive ar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convergence 

in arts. It shows how the application of scientific technology to arts has effect on human sens-expetience as 

well as sociocultural practice, and fuhermore, makes new languages and images. That works to not only 

newly restipulate the creation of art by scientific technology, but also reconsider the ideas and ontological 

meaning on art. Nowadays we can’t only explain art itself in the fields of the internal logic of art. This 

convergence of art and technology makes a new ways and forms of interaction between art and society, 

artist and scientist, and artwork and visitors. Olafur Eliasson’s artworks produced the emergence of a new 

sensibility and meaning through immateriality and recontextualization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ventions. This immateriality and recontextualization draw empirical form, depending on the movement of 

the viewpoint and gazing of a observer within the linked way between scientific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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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예술사의 관점에서 오랜 동안 사회미학적 성격의 예술은 개념적, 이론적으로 평가 절하되어 왔

다. 왜냐하면 예술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예술작품의 정체성과 사회적인 관계 사이

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여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든 미술사학자 하우저(A. 

Hauser)에 의하면 “예술 작품의 의미는 줄곧 이 두 관점 사이를 - 생활과 모든 작품 외적 현실에서 

단절된 하나의 존재라는 관점과 생활과 사회와 실제에 의해서 제약된 하나의 기능이라는 관점 사

이를 왕래한다.” [1]. 이러한 언급은 예술의 자기 고유성을 주장하는 측면과 공리주의 사이의 불일

치를 근본적으로 함축한 딜레마를 적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일치의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문

제는 다양한 논쟁거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을 내포하며,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예술 사이의 불일치의 조화나 양가성의 문제를 전제로 연구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미학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양쪽 모두와 관련한 좀 더 확장된 함의의 예술 산출에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근

본적으로 창조활동의 목적이 단지 미술 세계 그 자체의 성과에만 그치지 않으며,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과 관련한다. 우리는 예술과 사회 그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오는 한계나, 위계적인 차이의 관계를 지니는 것 모두를 경계

한다. 그렇다고 존재론적 관점에서의 동질성을 주장하거나 그 문제를 다루려는 것 또한 아니다. 그

보다는 이러한 관례적인 규범의 한계와 경계의 딜레마를 넘어서 어떻게 과학기술에 의한 문화예술

적인 전략과 예술에 대한 상호 소통이 사회를 위한 어떤 하나의 긍정적인 모델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1990년대 이래로 학계와 예술계에서도 이러한 논의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만큼이나 

의견 또한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복잡한 환경 속에서 예술과 사회적인 것, 

인간과의 상호 작용성을 함께 고찰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 보인다. 이는 예술이 적어

도 오늘날의 사회적인 지형 변화에 따른 문제와 소통의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각각 개별적으로만 바라보고자 했던 예술과 사회, 예술과 과학, 예술작품과 관람객 간의 상호 관련

성을 강하게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새로운 지평 위에서 우리는 그것들 사이의 융합과 

통섭에 의해 열리게 되는 새로운 예술 형태의 존재방식과 그것의 사회미학적 의미를 살핀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기술에 의해 생산된 예술 개념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술의 모든 방위의 문

제와 연루되어 있다. 요컨대 그것은 예술과 사회, 예술과 과학기술, 예술가와 기술자, 예술작품과 

관람객 등과 같은 사회 속에서 예술이 재정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오랜 동안 예술

과 과학기술의 유비를 이루는 것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 의해 다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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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중의 법칙 속에서 연대하면서 융화적인 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현재로서

는 안료로 완성하지만, 기계는 더 완벽하게 표현된다. 지금은 과학이 좋지 않지만 내일은 더 좋아

질 것이다.” 라는 인상주의 작가 쇠라(G. Seurat)의 언급은 미학적이고 동시에 과학기술적인 성격을 

갖는 예술의 융합적인 성격의 미를 시사한다 [2]. 19세기이래로 과학기술 문화와 관련한 낙관론은 

이러한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기초하는 ‘창조하는 기계’의 신뢰를 확신하면서 탐험되지 않은 

분야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과학적 기술 진보의 관념은 오늘날 진보의 모델을 은유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보적인 

법칙에 대한 우리의 확신만큼 르네상스에서 행해졌던 것처럼 예술과 과학기술은 상호 거리를 좁혀

가고 있다. 그것은 양자의 차이에 의한 사고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교차점에 주목하는 것이며, 그것

이 우리 시대의 감수성에 더 적합한 새로운 형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런 관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 그리고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랙

티브 아트에 주목한다. 인터랙티브 아트의 존재 방식과 작용의 관점에서 예술과 사회, 과학기술과 

예술, 예술가와 기술자, 예술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참여와 소통의 예술적 존재 

방식을 살핀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예술적 생산 방식으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형태와 커뮤니케이

션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관찰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감정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

지를 알아본다.

2. 본론

2.1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의 지형도

예술이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은 시대의 사회적인 틀 속에서 그 지형도가 그려진다. 그런데 새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술의 장이 세월의 축적과 함께 더욱더 복합적으로 사회의 각

장들과 미묘하게 얽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예술 환경은 다원화되는 문화제도와 정치, 다층

적 사회 경제적인 구조와의 연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변화하는 예술 개념과 미적 가치, 시민-

관객 중심 등의 시대적 조류의 복합적 체계의 환경 속에 놓여있다 [3]. 이러한 상황은 결국 20세기

까지의 모든 예술의 전략을 다시 사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현대예술의 개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술과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논

의되고 추진되는 점이다. 예술실천의 확장과 과학기술의 눈부신 도약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예술 

영역 바깥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체계적으로 과학기술인 도

구와 매체를 사용하는 예술적인 방식은 사회 일반의 낙관론에 연결되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기, 전자 등의 물리적 그리고 최근의 생물학적 요소까지도 수반함으로써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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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변화를 초래하는 등 오늘날의 예술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의 현

대 예술 활동의 방향, 즉 미디어, 멀티미디어, 가상현실 등등의 예술 활동의 기반을 형성한다.

이렇듯 신기술의 도래와 함께 인류의 문명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

합은 하나의 추세이자 혁명이 되었다. 이제 예술가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세계에 대한 삽화가가 아

니다. 적어도 예술가는 과학기술 세계에 그의 의식과 자극적인 상상력을 대면시킬 수 있다. 오늘날

의 예술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과 과학기술, 양자의 진화에 자양분을 공급한다. 마찬

가지로 과학기술 응용은 더 많은 정보와 혁신적인 예술 형태를 위한 창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예술과 과학기술은 모두 혁신적인 개념을 공략하면서, 자주 동일한 목적에 

동일한 주제를 사용한다 [4]. 이 양자는 평행한 길을 가면서 예술과 과학기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가능하게 한다.

퍼시 스노우(C. P. Snow)는 어떤 한 학문 분야의 배타적 공간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희망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5]. 이러한 사고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정신의 일체성의 구성요소

를 이루는 소리, 움직임, 시간, 공간처럼 위대한 종합의 꿈을 성취한다. 예술가는 과학기술을 가지

고 예술의 자율성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갖는다. 과학기술과 협력하면서 혹은 그 자신이 기술자인 

예술가로서 예술과 기술, 숙련을 동시에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테크네(Techné)의 어원에 적합한 새

로운 활동을 펼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를 자연의 세계로부터 고립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또다른 한편으로 과학기술 같은 예에 따라 예술작품들은 시각 넘어 위치하는 영역

을 드러낸다. 그것은 무엇보다 시각적 방식의 기능에 호소하는 것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눈은 관객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의무적으로 매우 강한 자극을 주는 기관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조된 하나의 주된 흐름의 경향은 첨단과학기술과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실천적 모색이다. 오늘날과 같은 첨단과학의 시대 혹은 기술문화 시대의 예술의 디지털화는 컴퓨

터 기반의 기술발달과 함께 가속화되며, 디지털 문화의 터전이 된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일들은 무궁무진하며, 현재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대화형방식 등이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술가들 또한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

략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이미지와 소리 그리고 텍스트의 새로운 처리기술, 전지구로 네트워킹 된 

새로운 정보 통신 공간, 하이퍼텍스트 등이며, 그것은 시공간과 정보 처리 등의 동시적 축약과 팽

창으로 특징지어진다.

정보 저장 처리에 따라 초래되는 변화의 규모와 차원은 아직도 정확히 가늠되기 어려울 만큼이

나 무궁무진하며, 그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모든 것이 수학적 알고리즘과 디지털 정보의 전

환 시대에서 예술은 컴퓨터의 메모리 속에서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흡수된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

의 예술은 한마디로 정보화된 세계를 전제 한 발전과정에 다름이 없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가상성 혹은 가상 세계를 창조한다. 이와 같은 세계는 이른바 이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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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통해 구축되는 세계이며, 관객 역시도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이 가능하다. 또한 인공적으로 

조합된 감각적 세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이제까지의 모든 관습적 감각체계와 공존하게 되거나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세계를 창조한다 [6].

이에 따라 미술은 실제 공간에 가상의 환경을 덧입히는 가상현실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통신망

에 존재하는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정보적 흐름으로 규정되는 기회를 맞이한다. 그것은 우리들이 

수 천 년에 걸쳐 현실에 관해 가지고 있던 관념이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변화는 미술이 생성되고 소통되는 공간을 새롭게 규정할 뿐만 아니라 미술의 개념이나 존재론

적 의미까지도 새롭게 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미술은 이제 더 이상 그것 자체

의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구도에 놓이게 되었으며,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개념들을 

생성한다. 그것은 사회와 대중매체, 즉 사회학적 예술, 인터넷 아트, 가상박물관, 통신망 등등에 기

초한 새로운 예술양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정보의 혁명시대, 디지털 시대, 가상

현실의 세계라고 지칭되는 신기술의 등장은 과학기술과 예술의 문제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구조, 

인간의 존재방식과 권력의 작용방식 전반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가상공간은 인간을 유기체적

이며, 단일구조적이고 계급적인 현실공간과는 다른 공간에 위치시킨다.

2.2 가상 세계와 인터랙티브 아트

관습적 감각체계와 인공세계의 공존 및 가상세계에 기초한 새로운 예술 양식이 출현하면서 예

술작품이 가지는 가치와 기능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예술적인 활동은 시대와 사회적인 맥

락에 따라 형태와 양상, 그리고 기능이 변화하는 게임이지 불변하는 하나의 본질이 아니다 [7]. 새

로운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오늘날 사회의 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파악

하는 일과 이미 변화한 것 그리고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오늘날 예술은 불가능할 것 같은 세계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응용에 의

한 시공을 초월한 예술을 취한다. 알려지지 않고 가변적인 존재의 형태는 물론 감상자에 대한 불-

가시적인 초대와 감상자의 비-실제적인 참여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대중이 참여하는 것들이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현실이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예술 체계 내의 사회적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은 작가와 관객, 작품과 그 경험 간의 역설적 관계를 다루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 되었다 [8].

엘리아손(Olafur Eliasson)의 예술적 활동은 인터랙티브의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과학기술과 사회

현상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감성을 모두 일깨운다. 여기서 인터렉트브란 프랭크 포퍼(F. Popper)가 

‘전자시대의 예술ART of Electronic Age’(1999)에서 제시한 것처럼 “관람자가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구조를 변경시킨다든지 환경에 상호 반응하거나, 네트워크를 관통함으로써 변형과 창조행위에 직

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지능’을 갖춘 다양한 구조, 환경, 사이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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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네트워크, 정보의 흐름(이미지, 텍스트, 소리) 등을 지칭한다.” [9]. 이런 맥락에서 엘리아손의 인

터랙티브 예술은 과학적 방법론과 미술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영역을 포함해서 심리학이

나 사회학, 인류학 등에 심취 그 분야에서 받은 영감을 자신의 작업에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화

학, 물리학, 우주론, 생물학 등의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영감을 받는다. 실제로 독일 베를린에 위치

한 엘리아손의 작업실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각 분야의 전문가 미술사학자, 심리학자, 건축가, 디

자이너, 재료공학자 등 학문적 연구를 하는 팀과 과학기술공학자들을 포함 90명이 협업을 통해 그

의 작업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실험에 옮긴다. 이에 준거하여 말하자면 그의 예술 

원칙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적 실험 및 연구의 방식에 기인한다. 요컨대 엘리아손의 작업은 자연

과 문화, 기하학과 물질성, 그리고 빛으로 구현된 것 내에서의 복합체를 가정하며, 물리학적 법칙

에 의해 구현된 작품과 인간의 지각능력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반응에 있다 [10].

엘리아손이 만든 다수의 설치작품들은 대부분 기능적인 기계들이며 비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한

다. 이와 같은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들 가운데 하나가 아래 [그림 1]의 <날씨프로젝트Weather 

Project>(2013)다. 미술관의 조건을 탈범주화시키고 인공 태양과 안개를 설치한 이 작업은 설탕과 

물을 섞어 만든 수증기로 안개를 창조하는 습도 조절기를 이용했다. 또한 원형의 태양은 노란색의 

빛이 방사되도록 단색파장의 200개의 전구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또한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의 

터빈 홀(Turbine Hall) 천정을 가득 메운 알루미늄 포일의 반사판으로 일몰의 장관을 연출했다. [표 

1] 은 위의 엘리아손 설치작업 컨셉을 보여주는 것이다 [11]. 그것들은 상징으로서의 재료가 아니

라 열(heart)과 에너지(energy)에 관한 재료이자 현상을 창조하는 기계다. 또한 경험을 발생시키는 

‘경험 기계(experience machine)’다 [12]. 뿐만 아니라 천정에 비스듬히 매달린 거대한 원형의 거울이 

살짝 기울어진 채로 바닥을 반사시킬 때 관람객들은 어른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 전시장에 서

성거리면서 혹은 바닥에 누워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면서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13].

[표 1] 엘리아손 설치작업 컨셉

[Table 1] Eliasson's Concept of Installa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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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날씨프로젝트(1~3), 2003, 26.7 x 22.3 x 155.4m, 터빈홀, 테이트모던, 런던

[Fig. 1] The Weather Project(1~3), 2003, 26.7 x 22.3 x 155.4m, Turbine Hall, Tate Modern, London

그 이전에 이미 이와 유사한 작업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그림 2]의 <이중의 태양Double 

sunset>(1999)을 선보인 바 있지만, <날씨프로젝트>는 그것보다 더 강렬하게 인상을 남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엘리아손은 감각-지각의 체계를 넘어서는 보다 더 실제적인 [그림 3]의 <작은 태양Little 

sun>(2012)이라는 태양열 에너지 조명작업을 통해 사회와 관객과 소통한다. 그것은 하나의 미적 오

브제로서 정적인 대상이나 사물화된 것들이 아니라 주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재창조되는 가능성

을 탐색하는 것이다 [13].

[그림 2] 이중의 태양(1~3) 1999. 위트레흐트, 2000

[Fig. 2] Double sunset(1~3) 1999. Utrecht, 2000

[그림 3] 작은 태양(1~3) 2012

[Fig. 3] Little sun(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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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연은 불가침의 존재였고 우리가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었다. 하지

만 이제 자연 또한 우리가 사는 방식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만들어진 엘리아손의 ‘가상성(virtuality)’ 혹은 인공 자연은 바로 이런 변화에 대한 

것이자 일종의 문명화된 자연이다. 또한 여기서의 ‘가상성은 상호작용과 연관된다’ [14]. 과학을 근

거로 물, 안개, 이끼, 얼음, 빛, 온도, 무지개 등 대자연을 끌어들인 그의 작업은 인간의 지각능력과 

자연법칙 간의 관계, 비물질성과 시간성 등을 함께 풀어냄으로써 우리의 지각방식을 벗어나는 다

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그것은 우주공간과 그 안에 존재하는 태양과 행성의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있는 감상자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지각적 인식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다. 한 인터

뷰에서 엘리아손은 “내 작업의 아이디어는 그다지 색다를 것이 없는 비물질화, 비객체화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관찰자와의 현상학적인 법칙들을 보고자 한 것”이며, “관찰자의 참여와 작품의 일시성

이 나의 지속적인 관심사”라고 했다 [10].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유동적이고 일시성의 예술 현상을 

제시하며, ‘가상성’과의 ‘상호작용’과 그 속에서의 감각적인 경험에 따른 관찰자의 개인적 반응을 

유발시킨다. 실제와 가상의 구분 불가능한 공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짓고, 우리들 자신을 

이해하는지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듯 엘리아손의 작업의 주제나 접근방식, 제공하는 경험은 작품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담

긴 주제는 세상과 인간의 관계다. 그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세상이 바뀌고, 우리도 

바뀐다는 식의 상호적 관점, 이중의 관점과 제 3자의 관점에서 경험하고 보게 만든다 [14]. 그것은 

가변적이고 변경가능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잠재성으로부터,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지각할 수 

있도록 한다. 달리 말하자면 가상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기 의지를 가진 주체인 그 자신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관찰자의 사고가 ‘행위’에 이르게 한다. 관찰자 자신의 몸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다

른 움직임, 다른 감각, 다른 생각이 혼재된 공간을 형성하고, 그것이 실재가 된다 [15]. 이런 관점

에서 엘리아손의 작업은 종래의 미술의 기능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에 의한 인공성-가상성과 관찰자

의 움직임, 시각적 각도, 관점 등의 ‘경험의 형태를 드로잉하고 프로젝화한다’ [16]. 현상학적 관점

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행위는 모든 것 이전에 ‘세계’에 더 잘 밀착하여 직접적이고 ‘근원적’ 접촉

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3. 결론

“예술과 과학은 동일한 도구와 재료를 사용한다. 그들을 이어주는 주요 연결점은 기술

(Technology)이다.”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심한 때에 예술과 과학의 통합현상도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신기술은 ‘예술가와 창조, 관객의 관계를 중시한다’ [4]. 그것은 예술의 주류언어가 되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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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미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른바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생산하는 새로운 창조물들은 

큰 틀에서 보자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관람자의 감정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물음을 제공한다. 엘리아손의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과학기술적 발명에 의해 돌출된 

비물질성과 재맥락화에 의한 새로운 감수성의 출현과 새로운 의미를 생산한다. 이런 연유로 비물

질의 존재와 새로운 감수성은 탐색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비물질이란 전통적인 물질적 재료에서 

벗어난 과학기술에 의한 탈물질화나 혹은 디지털과 같은 전기, 전자 통신기술 등의 신소재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소재보다는 오히려 과학기술에 의한 (탈)비물질화의 새로운 형태의 예

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엘리아손의 설치작품은 자연과 과학기술, 인문학,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적 

원리를 실현한다. 이러한 방향과 연관되어 그는 유동적이고 일시성의 예술 현상을 제시하며, 그것

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관람자의 개인적 행위와 반응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작업은 비물질화, 비객

체화, 재문맥화이지만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을 생산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과학기술적인 것이 불가분하게 연결된 방식 내에서 특히 관

찰자의 관점 이동과 응시 그리고 신체의 행위에 의존해서 경험의 형태를 드로잉하고 프로젝트화 

것이다.

예술 창조의 도구이자 본질로서 다양한 경험은 주로 물리적 장소와 과학기술에 의한 설치작품 

그리고 개인의 인지의 공헌 사이에서의 상호작용과 시간의 역동성에 의한 잠재성 가운데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비물질의 존재는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과는 전혀 다른 형태,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새로운 인식을 나타나게 하고 제시하는 프로젝트, 즉 과학기술과 우리의 관계 및 

경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좌우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요컨대 일시적이고 비물질적 현상

과 마주하여 그것을 감각하고 경험하고 사고하는 관찰자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인식의 확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식 생산의 도구로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역량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비물질은 기술이 부과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자 그로 인해 야기되는 가능성으로 제시

된 잠재성의 형태다. 그것은 과학기술에 의한 설치작품이 창출해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관찰

자가 맺는 관계 즉, 주변 환경과의 관계방식과 진행형의 작업처럼 보이는 끝이 열린, 상호작용적

인, 종결을 거부하는 작업으로 열어놓는다. 결론적으로 관찰자-사용자의 보고 느끼는 것의 경험에 

대한 실험과 인식의 확장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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